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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학)과가 개설된 전국 
대학 중 6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배포된 총 800부 중 776부를 회수하여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에서 남학생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학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에서는 장애인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장애 관련 과목 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봉사활동의 경험과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 태도와 행동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의 질과 기회에 따라 장애
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행동이 형성된다고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의 장애인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attitudes and behavior of physical therapy students toward
the disabled. The subjects were 776 students at 6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with physical therap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800, and 776 returned forms was analyzed using SPSS 21.0 ver. As
a summary of the results, first, there was a more positi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behavior toward disabilities 
in men than women; the higher grade they were, the more negative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 toward the
disabilities. Second, the subjects with disabled family members or friends had a positive attitude and behavior. Third,
there was no difference as to whether to take classes related to disabilities, and there was a positiv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udents who took voluntary service. Based on these results, interactions with disabled people affect
the positive attitudes and behaviors toward disabilities. In addition, implications of the important roles of education
curricula to take direct experience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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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가 통계 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 장

애인 수는 2000년도 145만여 명에서 2013년 250만 명

으로, 13년 동안 무려 58%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 인
구(50,219,669명) 대비 약 4.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1,2]. 이처럼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정부의 
복지 시책 확대와 사회적 인식 개선으로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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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평균 수명의 향상과 현대 사회의 
고령화, 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산업 재해 및 교통사
고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3,4]. 현재 장애인이 아니더라
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효율

적인 건강관리 및 재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5]. 
효율적인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재활을 위해서는 장

애인과 대면하는 직업군이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5,6].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물리치료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

도와 행동 또한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게 가장 실질적인 서비스인 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의 장애인에 대한 인
식에 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7]. 또한 장애인의 재
활에 관여하는 장애 시설을 비롯한 재활 시설의 재활 전

문 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재활 관련 직업군의 자질에 관

한 적절한 교육과 전문적 지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장

애인에 대한 태도와 차별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8,9].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장애인이 사회의 일

원으로 통합하여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토대라 할 수 있

으며, 이러한 인식에서 장애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
화시키고자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태도 

조사가 다양하게 시도되었다[10,11]. 장애인에 대한 인
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아동과, 장애자녀를 둔 
부모, 가족, 교사 및 예비교사의 조사 연구에서 시작하
여,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
었으며[12,13], 전공 교과목과 관련된 교육 후의 태도 변
화를 본 연구[14]를 포함하여, 최근 장애인 재활과 관련
된 직업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 집단을 대
상으로 한 국내 연구로, Choi[9]는 재활 기관 직원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이라고 

보고하였고, White와 Olson[15]은 작업치료사가 간호사
와 물리치료사들 보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

이라고 하였으며, Jung과 Kim[16]은 간호사 집단이 의
사 집단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호의적이라고 

보고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동일한 의료 현장이라 

하더라도 역할 관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 태도를 변
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으며

[4], 직업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치
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7], 응급구조 전공
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8], 보건의료 전공 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19], 작업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20] 등이 있으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태도와 행동에 있어 태도는 인지적인 측면을 말하며, 

행동은 정서 요소와 행동 요소를 의미한다. 장애인의 능력
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긍정적 정보를 알

고 있더라도 장애인이 나와 같은 사무실에 일한다는 것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태도와 행
동을 모두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21].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의 주요 영역을 담당

하고 있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관한 태도와 
행동을 조사해 봄으로써, 미래의 의료재활서비스의 주체
가 될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을 점검하고, 
치료사로 사회에 나가 만나게 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감

소시킬 대안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학)과가 있
는 경기,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전남 지역의 대학 6곳을 
선정하여 성별, 학년별, 장애 관련 강좌 수강 여부, 장애 
경험 유무 별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설문지의 조사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
으며, 자기 기입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800부를 배부
하여 이중 불성실 응답자 및 사용 불가능한 설문지 24부
를 제외한 776부를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는 Jang과 Shin[20]이 
사용한 장애인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설문 도구를 사용하

였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관한 문항은 무조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427

건적인 거부(GR) 7문항, 왜곡된 동일시(DI) 5문항, 추론
된 정서장애(IEC) 7문항, 손상을 입지 않은 타기능의 제
한(IFL) 6문항, 친교의 거부(RI) 6문항, 접촉시 긴장감
(IS)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부터 ‘전적으로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
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인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행동을 묻는 문항은 ‘지역에 장애인 기

관의 설립을 허락하겠는가?’, ‘집에 장애인을 재워 줄 수 
있겠는가?’, ‘지역에 이사 온 장애인을 이웃으로 받아들
이겠는가?’, ‘장애인을 회사에 고용하겠는가?’, ‘장애인
을 친구로 삼겠는가?’, ‘장애인을 애인으로 환영하겠는
가?’, ‘장애인과 결혼을 하겠는가?’, ‘자식을 장애인과 결
혼 시키겠는가?’의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전적으로 그렇다’의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인에 대
한 행동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 하위 변인과 행동 척도

의 측정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 0.91, 장애인에 대한 행동 항목에서 0.71로 나
타났다[Table 1]. 

Table 1. Reliability of attitude and behavior on each 
variables

variables total Cronbach α
Attitude on disabilities person 37 0.91

Generalized Rejection
 : 1, 7, 13, 19, 25, 31, 36 7 0.66

Distressed Identification
 : 2, 8, 14, 20, 26 5 0.61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 3, 9, 15, 21, 27, 32, 37 7 0.73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 4, 10, 16, 22, 28, 33 6 0.72

Rejection Intimacy
 : 5, 11, 17, 23, 29, 34 6 0.54

Interaction Strain
 : 6, 12, 18, 24, 30, 35 6 0.59

Behavior on disabilities person
 : 1, 2, 3, 4, 5, 6, 7, 8 8 0.71

Total 45

2.3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및 학년별, 장애인과의 
경험 여부, 장애 관련 교육 수강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

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값을 분석하였다. 
전국 6개 대학 및 대학교의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장
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
과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고, Tukey HSD로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학적 유의수준(α)은 .05로 
하였다.

3. 결 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M±SD)  
(N=776) 

Variables n(%)

sex f
m

557(71.8)
219(28.1)

Age
<20

20-29
≥30

359(46.3)
411(52.9)

6(0.8)

Religion

Buddhist
Christian
Catholic
Atheist
Others

90(11.6)
159(20.5)
77(9.9)

439(56.6)
11(11)

grade

3 4 388(50.0) 388(50.0)

1
2
3

1
2
3
4

141(18.2)
134(17.3)
113(14.6)

95(12.2)
95(12.2)
101(13.0)
97(12.5)

family members 
with disability

yes
no

99(12.8)
677(87.2)

friends 
with disability

yes
no

93(12.0)
683(88.0)

interaction yes
no

405(52.2)
371(47.8)

class 
related disability

yes
no

336(43.3)
440(56.7)

volunteer experience 
related disability

yes
no

210(27.1)
566(73.0)

3.2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무조건적 거부(GR), 왜곡된 동일
시(DI), 접촉 시 긴장감(IS)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p<0.05) 추론된 정서장애(IEC), 기능의 제한
(IFL), 친교의 거부(RI)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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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장애인에 대한 행동의 차이는 남학생이 
3.17±0.58점, 여학생이 3.04±0.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3]. 

Table 3.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between sex(Mean±SD)  

(N=776)

variables male
(n=219)

female
(n=557) t

Attitude

GR 2.44±0.55 2.56±0.51 -2.99* 
DI 2.59±0.61 2.70±0.60 -2.24* 

IEC 2.50±0.59 2.54±0.57 -0.80 
IFL 2.48±0.67 2.51±0.55 -0.56 
RI 2.32±0.53 2.38±0.54 -1.34 
IS 2.31±0.53 2.39±0.49 -2.13* 

Behavior 3.17±0.58 3.04±0.54 2.96*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3 학제 간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와 행동 비교 

3.3.1 3년제 대학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의 결과는 학년별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Table 4].

Table 4.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among grades in a 3-year 
university(Mean±SD)             (N=776)

variables 1 2 3 F

Attitude

GR 2.58±0.47 2.55±0.57 2.57±0.51 0.12 
DI 2.69±0.56 2.73±0.66 2.73±0.57 0.47 

IEC 2.59±0.51 2.62±0.68 2.56±0.52 0.39 
IFL 2.57±0.59 2.62±0.65 2.54±0.57 0.52 
RI 2.32±0.48 2.47±0.72 2.41±0.47 2.36
IS 2.39±0.48 2.44±0.50 2.33±0.50 1.57 

Behavior 3.14±0.50 3.03±0.58 3.07±0.62 1.23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3.2 4년제 대학의 학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장애
인에 대한 태도에서 왜곡된 동일시(DI), 친교의 거부(RI)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among grades in a 4-year 
university(Mean±SD)             (N=776)

variables 1 2 3 4 F
Tukey 

Attitude

GR 2.55±0.52 2.46±0.58 2.45±0.55 2.51±0.48 0.70 

DI 2.60±0.53a 2.57±0.69b 2.53±0.58c 2.77±0.56d 3.01*
c<d

IEC 2.47±0.53 2.39±0.64 2.48±0.56 2.50±0.54 0.71 
IFL 2.49±0.56 2.36±0.61 2.37±0.55 2.49±0.50 1.67 

RI 2.33±0.46a 2.23±0.53b 2.32±0.51c 2.45±0.45d 3.03*
b<d

IS 2.36±0.53 2.27±0.59 2.35±0.50 2.37±0.44 0.71 
Behavior 3.12±0.54 3.07±0.65 3.05±0.53 3.05±0.46 0.31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4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장애인 가족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p>0.05) 장애인에 대한 행동 항목에서는 장애
인 가족이 있는 경우 3.24±0.58점, 장애인 가족이 없는 
경우 3.05±0.5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with or without disabled 
family member(Mean±SD)         (N=776)

variables yes
(n=99)

no
(n=677) t

Attitude

GR 2.48±0.50 2.54±0.53 -1.03 
DI 2.59±0.59 2.68±0.60 -1.39 

IEC 2.48±0.60 2.53±0.57 -0.95 
IFL 2.47±0.68 2.51±0.57 -0.55 
RI 2.28±0.47 2.38±0.54 -1.66 
IS 2.32±0.52 2.37±0.50 -1.06 

Behavior 3.24±0.58 3.05±0.55 3.06*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5 장애인 친구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장애인 친구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에서 무조건적 거부(GR), 접촉시 긴장감(IS) 항목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05), 장애인에 대한 행
동항목에서도 장애인 친구가 있는 경우 3.24±0.65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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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3.06±0.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Table 7]. 

Table 7.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with or without disabled 
friend(Mean±SD)                 (N=776)

variables yes
(n=93)

no
(n=683) t

Attitude

GR 2.39±0.49 2.55±0.53 -2.67*
DI 2.66±0.61 2.67±0.60 -0.17 

IEC 2.49±0.59 2.53±0.57 -0.60 
IFL 2.45±0.55 2.51±0.59 -0.94 
RI 2.28±0.49 2.37±0.54 -1.49 
IS 2.25±0.45 2.38±0.51 -2.28*

Behavior 3.24±0.65 3.06±0.54 2.93*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6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생활경험 유무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생활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무조건적 거부(GR), 친교의 거부(RI), 접
촉시 긴장감(IS) 항목에서 생활경험이 있는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행동항목에서도 생활경
험이 있는 경우 3.14±0.58점, 생활경험이 없는 경우 
3.03±0.54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8]. 

Table 8.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between experiences 
related disabilities person(Mean±SD)  

(N=776)

variables yes
(n=329)

no
(n=447) t

Attitude

GR 2.48±0.54 2.56±0.52 -2.15* 
DI 2.65±0.60 2.69±0.60 -0.90 

IEC 2.49±0.56 2.55±0.59 -1.42 
IFL 2.46±0.60 2.54±0.58 -1.85 
RI 2.29±0.49 2.41±0.56 -3.06*
IS 2.32±0.51 2.40±0.50 -2.03* 

Behavior 3.14±0.58 3.03±0.54 2.71*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7 장애 관련 강의 및 특수교육 관련 수강 

과목 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

동 비교    

장애인에 대한 수업이나 특수교육 관련 강의 수강 횟

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able 9]. 

Table 9.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among class subject 
number related disability(Mean±SD)  

(N=776)

variables no class 
subject

less than 3 
subject

more than 3 
subject F

Attitude

GR 2.52±0.53 2.55±0.52 2.52±0.52 0.24 
DI 2.65±0.59 2.71±0.62 2.69±0.62 0.75 

IEC 2.52±0.61 2.54±0.54 2.52±0.51 0.07 
IFL 2.46±0.56 2.55±0.60 2.57±0.63 2.34 
RI 2.36±0.57 2.38±0.47 2.33±0.51 0.36 
IS 2.36±0.52 2.40±0.47 2.33±0.52 0.82 

Behavior 3.05±0.56 3.11±0.54 3.11±0.58 1.08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3.8 자원봉사 활동 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

한 태도와 행동 비교    

자원봉사 활동 경험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항목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p>0.05), 장애인에 대한 
행동 항목에서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3.15±0.62
점, 경험이 없는 경우 3.05±0.53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10]. 

Table 10. Comparison of attitude and behavior of 
disabilities person between volunteer 
experiences(Mean±SD)           (N=776)

variables yes
(n=210)

no
(n=566) t

Attitude

GR 2.53±0.51 2.53±0.53 -0.12 
DI 2.68±0.62 2.67±0.60 0.23 

IEC 2.51±0.54 2.53±0.59 -0.52 
IFL 2.46±0.57 2.52±0.59 -1.29 
RI 2.33±0.46 2.37±0.56 -0.88 
IS 2.33±0.48 2.38±0.52 -1.23 

Behavior 3.15±0.62 3.05±0.53 2.35* 

GR: Generalized Rejection, DI: Distressed Identification, IEC: 
Inferred Emotional Consequences, IFL: Imputed Functional 
Limitation, RI: Rejection Intimacy, IS: Interaction Strain

4. 고 찰 

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재활을 담당할 예비 치료 인력

인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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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자 물리치료(학)과 3년제 대학생 388명과 4
년제 대학생 388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Park[21]은 태도와 행동은 직접적인 경험이나 간접적
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고 한번 잘못된 태도와 관념이 형

성되면 나중에 잘못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된 정보

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보마저도 잘못된 태도와 

행동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인다고 하였

다. 따라서 장차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고 치료해야할 물
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대
해 파악하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 전공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

한 태도와 행동을 전체 대학생 혹은 의료 직업군의 대학

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다. 성별에 따
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비교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여성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이 긍정적[20,22]이거나 남성이 긍정적[23], 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24,25]는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있어 성별 요인은 집단에 따라 주어진 상황이

나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요인에 비

해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26]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를 통합교

육의 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하였으며, 장애인과의 통합교
육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통합교육의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
구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좀 더 호의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

우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동일하며, 자원봉사
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행동과 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애학생과의 통합교육,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한 접촉기
회를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애 관련 강의 및 특수 교육 

관련 강의를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차

이는 없었으며, 이는 이론적인 강의와 지식보다는 실제
적으로 장애인과 접촉한 경험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Oh 등[27]은 장애
인과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수업에 활용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하였으나 Choi[28]는 
TV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가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결과, 같은 장애인 관련 TV 프로
그램이라 할지라도 관점과 표현방식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장애인과 접촉

하는 경험의 기회의 확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과의 단순 접촉의 경험보다는 접촉에 대한 인상과 사회

적 접촉이 장애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29] 호의적인 접촉의 기회와 지속적인 경험
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3년제와 4년제 대학의 학제간의 결과에

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4년제 학제에서 학년이 올라갈수
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왜곡된 동일시와 친교의 거부 

항목에서 부정적 태도가 보였다. 이는 Jang과 Shin[20]
의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태도가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는 다르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연구한 Lee[30]의 연구, 보건의료 
학생의 신체적 장애 학생에 대한 태도 연구를 한 Kim 
등[19]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학생이 임상 실
습을 시작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태도가 저하된다고 보

고한 연구[31]와 치료적 환경에서의 만남이 사회 또는 
사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태도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끼

친다는 연구[32] 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형

성하기 위해서는 장애 관련 교육과 임상실습의 시기에 

관한 적절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

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

며 그 결과 장애 가족 또는 친구가 있는 경우, 봉사활동
의 경험이 있는 경우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나타내었

으며 학년에 따라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이거나 

장애 관련 또는 특수교육 관련 강의 수강 여부에 따라서

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이론적 강의, 임상경험 등의 수동적 접촉이 아닌 자원봉
사 등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포함된 경험이 긍정적인 태

도와 행동 형성에 중요하며 또한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의 형성이 중요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Kim 등[19]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

기 위해 우선 교육 과정에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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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포함시켜

야 하며, 대학 내에 보건의료 학생과 장애 학생의 접촉 
경험을 늘리기 위한 모임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접촉 경험의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경로의 교육과정

의 제공과 대학 전체로의 확대를 포함한 인성 교육의 한 

부분으로 제공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에 대한 행동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물리치료(학)과가 
있는 경기,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전남 지역의 대학 6곳
을 선정하여 성별, 학년별, 장애 관련 강좌 수강 여부, 장
애 경험 유무 별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남녀 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 항목에서 남학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 간 차이에서 4년제 학제에서 학년이 올라

갈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에서 장애인 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

다. 장애인 친구가 있는 경우, 긍정적 태도와 행동이 나
타났다.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생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태도와 행동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를 경험한 사람이 행동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장애인과의 접촉 경험의 질과 기회에 따

라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행동이 형성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 속에서의 장애인 
인식의 개선과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행동의 

변화와 인지의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여 지속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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